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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고을 영동, 달콤쫀득한 곶감만들기 한창

  가을이 무르익는 요즘, 농민들이 감을 깎아 곶감 만들기에 한창이다. 영동군 

들녘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였던 감은, 이제 감타래로 자리를 옮겼다. 영동의 

감 품종은 둥시가 대부분으로 다른 감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어 곶감용

으로 적합하며, 맛과 품질을 보증한다.‘둥글게 생긴 감’이라고 해서 이름 붙

여진 둥시는 맑고 깨끗한 청정(淸淨)지역에서 생산돼 최고의 곶감 원료가 된다. 

시기상으로는 (①) 전부터 감을 깎아 곶감으로 만들기 시작한다. 

  타지역에 비하여 다소 높은 적당한 바람과 밤과 낮의 기온차 등 자연적 조건

을 두루 갖추고 있어 곶감 (②)에 안성맞춤이다.

☆ 곶감의 활용과 수출량

구분 이름 수출량 비고

식용

곶감(건시, 반시) 30,000

홍시(연시) 20,000

감식초 3,500

(  ③  ) 5,000

홍시죽 16,500

감기설떡 미확인 ( ④ )일 수출

감 장아찌 미확인

기타 갈옷 3,500

※ 표 속의 내용(수출량)은 진짜 수출량이 아님.※ 표 속의 내용(수출량)은 진짜 수출량이 아님.

  영동군은 지난해 2,332농가에서 3,445톤의 곶감을 만들었으며, 올해는 

2,300여 농가에서 4,200여톤의 곶감 생산이 예상되고 있다.

⇒ 영동곶감축제 알아보기(클릭)

⇒ 우편번호 ( ⑤ )

글상자 크기 141.3×17.4mm, 위치:글자처럼 취급, 가운데정렬
글자편집-한컴 쿨재즈M, 27pt, 가운데정렬, 진하게, 모서리 반원
채우기-그러데이션(아마겟돈), 선-선없음

머리말삽입 양쪽정렬, 휴먼옛체 9pt

   표내용 : 맑은고딕, 12pt, 가운데 정렬, 굵은테두리:실선 0.4mm

   정렬 및 선모양 출력대로 

   셀면색 첫행만(연한올리브색 RGB 227,220,193)

글꼴: 진하게, 기울어짐, 음영(노란색)

글꼴: 진하게, 밑줄(초록색), 그림자(비연속, 회색), 글씨색(파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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